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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총재 연봉이 7억원을 웃돌아 300여 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318개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정부출자기관이 2억1200만원, 정부출연기관 1억2000만원, 정부보조위탁기관은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 관련 기관의 CEO들은 공공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개 정부출자기관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기관장(총재) 7억1120만원으로 최고 수준을 보였다.
전년의 5억4100만원보다 31.4%나 늘었다.
산업은행은 감사 연봉이 4억8500만원, 이사도 3억5800만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연봉을 자랑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장이 5억7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5억1600만원)보다 11.6%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정부출자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한국수출입은행 3억4000만원, 한국가스공사 3억3567만원, 대한주택보증 3억194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억6100만원, 한국전력공사 2억5333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억4927만원 순으로 많았다.

정부출자기관 가운데 기관장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조명기술연구소로 6864만원에 그쳤다. 

한편 110개 정부출연기관 기관장 중에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연봉이 4억25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3억9654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억5726만원, 한국수출보험공사 2억67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국립대학 병원장 중에서는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1억23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은 9179만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817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장이 1억1960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억1069만원, 산업연구원 1억846만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억597만원, 한국조세연구원 979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68개 보조위탁기관 기관장 중에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